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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2026.3.25.(수) 배포 2026.3.25.(수)

LA한국교육원, OC서 한인 성인 대상
‘찾아가는 한국문화 특별강좌’ 개최

- OC한미시니어센터와 공동으로 4월 15일(수)부터 주 1회, 한 달간 운영 
- 자개공예·종이접기 등 무료 강좌를 통해 한인 평생교육 확대 기대
- 3월 25일(수)부터 OC지역 한인 성인 누구나 선착순 신청 가능

□ LA한국교육원(원장 이병승)은 OC한미시니어센터(회장 김가등)와 

공동으로, 오는 4월 15일(수)부터 한 달간 OC 지역 한인동포 성인을 

대상으로 ‘찾아가는 한국문화 특별강좌’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

◦ LA한국교육원은 한인 거주지역의 다변화와 동포사회의 고령화에 

맞춰 2026년 한 해 동안 로스앤젤레스카운티, 오렌지카운티, 

리버사이드카운티 등지의 시니어센터 및 시니어대학과 협력하여 

지역 맞춤형 ⌜찾아가는 성인평생교육⌟을 운영할 계획입니다.

◦ 오렌지카운티는 교육의 도시이자 제2의 코리아타운으로 부상하고 

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

충분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, LA한국교육원은 OC 지역을 

⌜찾아가는 성인평생교육⌟의 첫 번째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. 

□ 이번 특별강좌는 전통 자개공예, 종이접기 등 2개 프로그램으로 

구성되며,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약 1개월간 매주 수요일에 

진행됩니다.

구분 강좌명 강사명 일시 내용

1
전통 

자개공예
정설아

1회차 : 4.15.(수) 13:00~15:00 자개 열쇠고리 만들기

2회차 : 4.22.(수) 13:00~15:00 자개 손거울 만들기

2 종이접기 앤젤라윤
1회차 : 4.29.(수) 13:00~14:30 육각 접시 만들기

2회차 :  5.6.(수) 13:00~14:30 부채 만들기 



◦ 전통자개공예 강좌는 4월 15일(수)과 22일(수) 2회에 걸쳐 진행되며, 

아름다운 광택을 가진 자개를 잘라 붙여 열쇠고리, 손거울 등 생활 

소품을 만들어보는 체험을 제공합니다.

◦ 종이접기 강좌는 4월 29일(수)과 5월 6일(수) 2회에 걸쳐 진행되며, 

다양한 재질과 색상의 종이로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육각 접시, 

부채 등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.      

□ 수강생 모집은 3월 25일(수)부터 OC한미시니어센터에서 전화 

(714-530-6705)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, OC 

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◦ 강좌별 모집 인원은 18명이며, 수강료는 전액 무료입니다. 

◦ 강의는 OC한미시니어센터(9884 Garden Grove Blvd., Garden Grove, 

CA 92844)에서 진행됩니다. 

□ 이병승 LA한국교육원장은 “이번 특별강좌는 LA 지역에 비해 

상대적으로 한국문화 교육 기회가 부족한 OC 지역 한인 성인들을 

위해 마련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”이라며 “즐겁고 새로운 

배움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

바란다”고 말했습니다. 

붙임 포스터 1부. 사진 4부.  끝.

※ 관련문의 : LA한국교육원 (680 Wilshire Place #200, LA, CA 90005)
(213-386-3112) Homepage: www.kecla.org 

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
담당자 이상범 부원장 (213-386-3112)

담당자



붙임 1 : 홍보 포스터



붙임 2 : 전통자개공예 강좌 홍보 사진 (1) 

붙임 3 : 전통자개공예 강좌 홍보 사진 (2) 



붙임 4 : 종이접기 강좌 홍보 사진 (1) 

붙임 5 : 종이접기 강좌 홍보 사진 (2)  


